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Ⅰ. 주요내용

○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1)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2)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3년 연장함(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

Ⅱ. 검토의견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 후 배당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주주 단계에서

재차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 제도로, 법인주주가 받은 수입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함(「법인세법」제18조의2).

2) 기존에는 ‘일반회사’와 ‘지주회사’를 구분하여 익금불산입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으나, 2022년 말 세법

개정(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 위 구분을 삭제하고 지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익금불

산입률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면서, 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음(아래 표는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기준).

2022. 12. 31. 「법인세법」 개정 이전 현 행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일반회사

(제18조의2)

100% 100%

일반회사 및

지주회사 동일

(제18조의2)

50% 이상 100%
30% 이상 100% 미만 50%

20% 이상

50% 미만
80%

30% 미만 30%

지주회사

(제18조의3)

40% 이상 100%

30% 이상 40% 미만 90%
20% 미만 30%

30% 미만 80%


